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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44화화 사사문문유유관관상상 ①①

과
연 숫도다나 라자의 생각대로 세명의 부인들은 서로

다투어가며 태자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덧 태자도 그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마냥즐겁기만했다. 이때숫도다나라자는태자비들을

위하여 작은 세 개의 궁전 말고도 또 하나의 굉장한 궁전을 지

어 그 곳에서 태자를 위한 노래와 춤이 잠시도 멈추지 않도록

하였다 하니, 일단 출가(出家)하면 부처님이 되실것이라는 아

시타 선인의 예언에 숫도다나 라자가 얼마나 철처히 단속하였

던가를보여주는대목이었다.

라자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태자의 궁전 둘레에 세

겹의 문을 해 달고 문단속을 엄중하게 하여 한 두 명의 힘으로

는문을열수조차없도록만들어놓았다고했다. 

이
때의 이야기가 불전 본행경(本行經)에 기록되어 있는

데…. 

싯다르타태자가오욕락(五欲�)에빠져헤어나지못하자이

를 크게 근심한 작병천자(作甁天子)가 게송으로 경책을 써 나

이 어릴 때 출가하여 정각(正覺)을 성취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고했다. 

이때가 인간 싯다르타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유일하게 오

욕(五欲)을 즐기며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잘 잘못에 대한 교

훈을얻게되는기회였었다고했다.

불
전문학(佛傳文學)에 다음가 같은 설화가 전해오고 있

다. 

비록 화려극치의 궁중생활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한정된

공간 속의 생활이어서 어느날 문득 성밖으로 나가 보려고 생

각한 태자는 시종들에게 그 차비를 차리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숫도다나 라자는 드디어 불안했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아연히 긴장하여 신하들을

은밀히 불러 명했다. 태자가 지나갈 길 옆을 미리 깨끗이 청소

하고 꽃과 향수를 뿌리어 아름답게 치장시켜 놓도록, 또 총명

한 신하로 하여금 태자를 시중들게 하여 혹시 발생될지도 모

를 여러 가지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후비로소태자의출궁을허락하였다. 

화
려하게 장식된 코끼리를 타고 궁성의 동쪽 대문을 나

선 태자는 오래간만에 홀가분한 기분을 만끽하며 시

원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었다. 궁성문을

나선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는데 태자는 부왕께서 그리도 보여

주지 않고 감추려고만 했던 사실을 발견하고야 말게 되었다.

그것은 태자의 행렬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노인들의 모습이었

다. 그노인들은머리는거의다빠져없고, 그나마남아있는머

리는 이미 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얼굴은 짙은 주름 투성이로

붉은 혈색을 찾아 볼 수가 없고 마치 부러질 것만 같은 마른 나

뭇가지 모양의 팔 다리는 한가닥의 지팡이에 간신히 의지하여

걸어가고있었다. 

태
자님은 궁성 안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며 지내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

사옵니다. 그러나 태자님도 장차 늙

어가시면 저 노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옵니다. 그것은 저 노인들의 잘못이 아니

옵니다. 인생의 규칙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힘이있어서허리를펴고당당하게걸을수있

지만 저 노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늙은이

들이어서 몸의 기운이 다 소진하였기에 허리

를펴지못하고지팡이에의자할수밖에없사

옵니다. 사람이 늙으면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

을잃고저꼴이되는것은누구에게나닥쳐오

는 운명으로 비록 라자(왕)나 브라만이라 할

지라도결코피할수없는것이옵니다.”

태자는 갑자기 기분이 울적해지고 슬퍼져

서더이상놀이를갈생각이사라져버렸다.

궁
을 떠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되돌

아 온 태자 일행을 본 숫도다나 라자

는 다가오는 커다란 불안감에 어쩔

줄을 몰랐다. 더구나 태자를 수행했던 시종의

보고에 의하면 태자가 결코 보아서는 알될 것

을보고만것이아닌가….

태자가 늙은이를 만나 행차를 되돌렸다면

그는 이미 생(生)과 늙음에 대한 해답을 얻으

려 할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

의원인과결과에대한명확한해답을얻을때

까지 고민하는 태자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며

불안한나날을보내야했던라자였다. 

라자는 거듭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생각하

고 있었다. “태자는 보통의 인물이 아니다. 만

약 태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그는 전세계를 지

배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태

자가 출가하면 그는 반드시 정각을 얻고 붓다

가되어인류를구원할것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태자가 반드시 왕위

에 올라 우리 샤카족을 위하여 주위의 강국들

을 제압하고 전륜성왕으로 군림해 주어야 할

텐데….

궁
전 안에서 아름다운 미녀들 속에서 생활

해 온 태자의 눈에 시꺼멓게 탄 피부에

검버섯이 뒤덮인 노인의 모습은 실로 커

다란충격이아닐수없었다.

“아, 아니 저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사람의 모

습인데어찌하여짐승의모양처럼생겼으며또어

찌하여 두다리로 걷지 못하고 막대기에 의지하여

걷고 있는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있으

면 더 불편할 것인데 어찌하여 저런 흉측한 모습

으로걸어다니고있는가?”

“태자님이시여,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나이까?

저들은 늙은 백성들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저런모습이되는것이옵니다.”

“


